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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 전시 개요  
❍ 전 시 명 : 일러스트레이터 봄사무소 특별전 <매일이 소중해>
❍ 전시기간 : 25. 3. 11.(화) ~ 25. 6. 12.(목) ※ 월요일 휴관 
❍ 관람시간 : 10:00 ~ 19:00 ※ 입장마감 18:00
❍ 소요시간 : 평균 30~40분 정도 
❍ 전시장소 : 동구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(전시장 1층)

2   전시 내용  
❍ 봄사무소는 현재 6.8만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작가로 일상의 행복과 

소중함을 노부부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으로 담아내는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
❍ 본 전시에서 작품 120여 점을 통해 사랑하는 이와의 일상적인 순간들이 어떻게 

삶을 풍부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함
❍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표현한 

그림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힐링의 시간을 제공

3   관람 안내  
❍ 관람료

 

    ※ 기타 할인(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적용 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

    ※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(전시장 티켓 구매 가능, 굿즈샵 물품 구매 불가)

    ※ 단체(20명 기준) 관람 시, 인솔자 1명 무료 (단체 인원 협의 희망 시 전화 문의 ☎440-4066)

구분 요금 비고

성인 10,000원 19세 이상

소인 8,000원 36개월 이상~만18세 미만

동구민, 단체(성인) 7,000원

특별할인단체(소인)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65세 이상 5,000원

동구민 65세 이상 단체 4,000원

36개월 미만 무료



4   전시 이벤트  
❍ 전시 이벤트

Ÿ 관람 시 굿즈샵 3천원 할인권 및 바질 씨앗 증정 ※할인권 합산하여 굿즈샵 이
용 가능

Ÿ 인생네컷 1회 무료 촬영
❍ 작가와의 만남 

Ÿ 2025. 5. 27.(화), 28(수), 전시장 내부 
  - 13:00-15:00 캐리커쳐 그리기(유료)
  - 15:00-15:30 작가사인회

4   기 타  
❍ 오시는 길 :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0 (구. 부산진역사)

Ÿ 대중교통 : 지하철_1호선 부산진역 8번 출구 (도보 1분)
              버스_부산진역 하차 (도보 1분)
Ÿ 자 가 용 : 부산진역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주차지원 
              ※주차장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 권장 

❍ 문의 
Ÿ 일반 관람 및 결제 관련 ☎051-465-4070
Ÿ 단체관람 협의 관련 ☎051-440-4066



참고 1. <매일이 소중해> 전시포스터 



참고 2. <매일이 소중해> 전시 안내문 



 

Happy Meal

<happy meal> 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.

영감을 주는 요소들은 늘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.

뭐를 그릴까? 하고 고민하기보다는

카페를 갔는데 내리쬐는 햇살과

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다거나,

어느 날 먹은 빵의 모양이 그날따라 너무 귀엽다거나,

또 지나가다 우연히 본 옷의 패턴이 너무 이쁘면 찍고

메모해뒀다가 나중에 그림으로 표현합니다.

- 봄사무소 인터뷰

제 작업에는 늘 노부부가 나옵니다.

<나는 당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>

그들만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그 세월들이

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.

고스란히 묻어있는 노부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을 때,

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.

그림 안에서 '따뜻함'을 늘 보여주려고 하는데,

개인적으로 그 따뜻함의 의미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.

'같이', '함께' 이런 표현들을 꼭 노부부 둘로만 표현했다면

이번 전시 작품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.

- 봄사무소 인터뷰


